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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실명 상품판매관련 고발센터를 8일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고발게시판을 설치했다.
그결과 10일 현재까지 100여건의 상품판매관련 조합원의 고발과 의견이 게시되었다. 8일 노동조합은 첫번째 고발된 강북본부 포천지점에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10일 경기남부영업국과 경기북부영업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고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남부영업국은 '휴일근무는 교대로 대기토록 하고, 휴일수당은 고사하고 월드패스카드 30000원권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경기북부영업국은 '타 영업국의 절반도 안 되는 판매보상금 지급문제와 5월말 1인당 PCS 20건 이상씩을 강압적으로 가개통시켜, 현재 직원들이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가개통된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북부영업국 관리자들이 14일 이내 가개통 핸드폰을 해지할 경우, "익월의 급격한 해지는 패널티를 받는다. 특감이 나온다. 인사이동이 있을수도 있다"는 위협으로 아주 강력하게 해지를 막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의 고발이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으며, 실태조사 결과 후 상집회의를 통하여 기관장 문책 등 결과조치를 사측에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상품판매관련 고발게시판에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상품판매관련 부당사례나 고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동조합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반드시 상품판매 부당사례 및 조합원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실태조사반 파견
- 경기남부영업국 : 한호섭 복지1국장, 백관기 교육국장
- 경기북부영업국 : 유대종 정책2국장, 강인석 총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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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본부


  4일차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를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을 즉각 해체하라!





  중앙본부


  9일차











철/야/농/성





경기남부영업국, 경기북부영업국 


상품판매관련 실태조사반 파견











